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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terpersonal Skills, Psychosocial Health, and 

Confidence in Performing Nursing Skills on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fter COVID-19

박미라*, 박은실**, 제남주***

Meera Park*, Eunsil Park**, Nam Joo Je***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로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G도 소재의 간호학과 2곳의 재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와 차이분석(t-est,
on-way ANOVA),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델 1에서는 성격유형 중 외향적과 혼합
적이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9.2%였다(F=8.256, p<.001). 모델 2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술기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
인으로 나타났다. 간호술기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50.1%였고, 모델 1에 비해 41.3% 증가하였다.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접간호 수행
의 기회를 높이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간호술기자신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면 결국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간호
사로 취업되었을 때 간호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임상수행능력, 간호술기수행자신감. COVID-19,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ue to COVID-19 and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clinical performanc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October 10 to October 27, 2023, targeting 144 students at two nursing schools 
in 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analysis (t-est, on-way 
ANOV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Model 1, extrovert and 
mixed personality typ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explaining clinical performance. The 
goodness of fit of Model 1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9.2% (F=8.256, p<.001). 
In Model 2, interpersonal skills and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ppeared as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explaining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was the best predictor of clinical 
performance, followed by interpersonal skill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50.1%, an increase of 
41.3% compared to Model 1. Model fi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Simulation education that reproduces 
various situ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increase opportunities to perform direct nursing and improve nursing 
students' nursing capabilities. If you improve your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through 
simulation education, your clinical performance will ultimately improve, and this will be able to be demonstrated 
as a nursing competency when employed as a nurse.

Key words : Clinical performance, Confidence in performing nursing skills, COVID-19, Interpersonal skills, 
Psycho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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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학은 전공 특성상 지식 뿐 아니라 실무역량을

주요하게 배우는 학문으로써, 교내실습 및 임상 현장실

습이 이수할 교육과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간호 이론을 실제상황에 적용하

고 이론 지식과 임상 기술을 통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 발전하도록 돕는다[1]. 따라서 간호학문에서

임상실습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실무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학습 환경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의 안전 및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병원현장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실습 예정이었던 의료기관에서도 실습

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

였으며[2], 허락된 실습부서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다

양한 실습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자 또는 동료와의 소통에 제약이 생겨 대인관계능력

저하의 우려되며[3], 이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저하

뿐 아니라 간호학생으로서 기대되는 간호술기 수행 능

력 및 수행자신감의 전반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며, 미래 의료 인력의 현장 대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3].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은 학생이 간호술기를 자신 있

게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4].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향상은 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

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성을 증가시켜 전문화된 간

호사의 역량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5]. 간호학생들은 간

호술기 수행자신감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적극적 학습동기를 갖게

된다[6]. 그러나 간호실습현장에서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어려운 상

황이 대두되면서 간호학생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

로 인해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7,8].

사회심리적 건강은 우울, 불안, 피로감을 포함하는 정신

적인 스트레스와 연관된 개념으로[9],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생들이 실습과

정 중에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등을 포

괄하는 사회심리적 건강을 확인하여 이를 중재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학에서는

일부 임상실습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대체하는 등[10]

의 간호교육의 커리큘럼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며 대학마다 고충실도 시뮬레이션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실습을 운영하여 하였다.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

에서는 충실도가 높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임상 시뮬

레이션이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여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이

임상실습의 결손을 메우는데 도움이 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간호 교육기관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충실도가 높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

능한 실정으로 학습격차 발생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11]. 또한 이러한 변화 이후에 제한된 임상실습으로 인

한 졸업생의 간호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13].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임상수행능력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14], 의사소통능력[15], 문제

해결과정[16], 학습몰입[10], 스트레스[17] 등으로 확인

되었으나, COVID-19 이후 실습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의 기

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C시, Y시에 소재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7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중회

귀분석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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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05, 검정력(1-β) .80,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하

여 114명이 산출되었다. 구글설문지 특성상 응답의 불

성실로 인한 탈락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14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4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

항, 대인관계능력 55문항, 재난에 대한 태도 8문항, 재

난준비도 14문항, 간호전문직관 29문항, 사회적지지 12

문항, 재난간호역량 15문항이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6문항(연령, 성별, 간호학과진학동기,

간호학전공만족도, 학업성적, 성격유형)으로 측정하였

다.

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작된 직업기초능력

진단종합검사의 하위검사로 직업기초능력의 정의적 영

역 중 하나인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ung 등

[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정서적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55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

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다.

3) 사회심리적 건강

사회심리적 건강은 Goldberg [19]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기초로 Jang [20]이 국내 실정

에 맞도록 개발한 PWI(Psychosocial Well-bing Index

Short Form)의 단축형 측정도구인 WI-SF

(Psychosocial Wellbing Index short Form)를 활용하였

다. PWI-SF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

적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세진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4)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21]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중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

사, 정맥주사의 4가지 수기 체크리스트 중 한국간호교

육평가원에서 지정한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Kim [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투약준비, 투약의 목

적설명, 투약의 원칙, 주사부위 선정, 정확한 술기 수행,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40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

없다” 0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10점의 숫자평정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도구의 총 신뢰도는 구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 .87~.9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9이었다.

5)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 등[22]이 개발하고 Choi [23]이 수정·보완 후 Park

과 Ji [24]가 재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도구는 간호

과정, 간호술기, 교육 및 협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15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에

서 ‘매우 잘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i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각 대학 간호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 구글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모집공고문과 설명문을 학과 복도에

게시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

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

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G도 C시, P시 소재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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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구글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각 대학 간호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모집공고

문과 설명문을 학과 복도에 게시하여 학생들을 모집하

였다.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

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

상되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

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

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

공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사회

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은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

감,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가 122명(84.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 연령은 평균 24.44세였고 ‘23세 이하’가 119명(85.6

%)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졸업후 취

업률이 높아서’가 79명(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9명(27.1%), ‘주변사람

의 권유로’ 26명(18.0%) 순이었다.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보통’이 68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 13명

(9.0%)로 가장 적었다. 학업성적은 ‘3.0 이상 4.0 미만’이

101명(70.1%)로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성격유

형은 ‘혼합적’이 65명(45.1%)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으로 ‘내향적’ 53명(36.8%), ‘외향적’ 26명(18.1%) 순이었

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성별
남자 22(15.3)
여자 122(84.7)

연령
≤24 119(82.6)

24.44±7.3625-29 9( 6.3)
30≤ 16(11.1)

간호학과
진학동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39(27.1)

졸업후 취업률이
높아서 79(54.9)

주변사람의 권유
로(부모님, 친척,
교사 등)

26(18.0)

간호학전공
만족도　

불만족 13( 9.0)
보통 68(47.2)
만족 63(43.8)

학업성적
3.0 미만 18(12.5)
3.0 이상 4.0 미만 101(70.1)
4.0 이상 25(17.4)

성격유형
내향적 53(36.8)
외향적 26(18.1)
혼합적 65(45.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경우 총 54점을 기반으로 건

강군(8점이하), 잠재적 스트레스군(9~26점), 고위험 스

트레스군(27점 이상)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빈도분석의 결과 건강군은 없었으며, 잠재적 스트레스

군(95.8%), 고위험 스트레스군(4.2%)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에 의한 분석

Variables n %

잠재적스트레스군 138 95.8

고위험스트레스군 6 4.2

Table 2. Analysis based on the subject's psychosocial health
level (N=144)

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

기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74점(5점 만점)이었고, 사회

심리적 건강은 평균 1.44점(3점 만점), 간호술기수행자

신감은 평균 8.08점(10점 만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95점(5점 만점)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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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 Max Mean±SD
대인관계능력 1.51 5.00 3.74±0.53
사회심리적 건강 0.78 2.22 1.44±0.31
간호술기수행자신감 4.08 10.00 8.08±1.51
임상수행능력 2.53 5.00 3.95±0.59

표 3.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자신감, 간호술기수행
자신감, 임상수행능력
Table 3. Subject's interpersonal skills, psychosocial confidence,
confidence in performing nursing skill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14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은 간호학과진학동기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89, p=.004) 사후검증

결과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졸업후 취업률이 높아

서’보다 높았다.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F=11.38, p<.001) 사후검증 결과 ‘내향적’

이 ‘외향적’이나 ‘혼합적’보다 낮았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진학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24, p=.042) 사후검증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65, p=.004) 사후검증 결과

‘보통’이 ‘만족’보다 낮았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73, p<.001) 사후검

증 결과 ‘내향적’이 ‘외향적’이나 ‘혼합적’보다 낮았다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은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43, p=.005) 사후검증 결과

‘내향적’이 ‘외향적’이나 ‘혼합적’보다 낮았다.

임상수행능력도 성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

자신감,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심리적 건강(r=.35, p<.001)와

간호술기수행자신감(r=.24, p=.003), 임상수행능력(r=.4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임상수행능력(r=.4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은 임상수행능

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7, p=.011)

[Table 5].

1 2 3 4

r(p)
1 1

2 .35(<.001) 1

3 24(.003) .15(.066) 1

4 .40(<.001) .41(<.001) .67(.011) 1

1. 대인관계능력 2. 사회심리적 건강 3. 간호술기수행자신감
4. 임상수행능력

표 5.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임
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skills, psychosocial
health, confidence in performing nursing skills,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144)

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자

차 독립성, 정규성을 진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들 간의 공차를 검정한 결과는 .861-.928로 기준인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72-1.478로 10보다 적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

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82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

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 위

계는 대상자의 특성, 2단계 위계는 상관관계가 있었던

변수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중 임상수행능력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성격유형을 더미 변수(기준변수: 내

향적 성격유형)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성격유형 중

외향적(β=.323, p<.001)과 혼합적(β=276, p=.002)이 임

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9.2%였다(F=8.256, p<.001).

모델 2에서는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

감을 위계로 투입하였다. 간호술기자신감이 임상수행능

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β=.596, p<.001), 그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건강(β=.264, p<.001), 대인관계능

력(β=.165, p=.010) 순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55.5%였

고, 모델 1에 비해 46.5% 증가하였다. 모델적합도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599, p<.0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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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

상을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

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74점(5점 만점)이었

고,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5]의

연구결과인 3.70점과 유사하였다. COVID-19 이후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

[26]에서는 3.81점이었으며, COVID-19 이후 대학의 정

책으로 선·후배 및 동기들과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 팀 기반 활

Characteristics Categories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Mean±SD t(p) / F(p) Mean±SD t(p) / F(p) Mean±SD t(p) / F(p) Mean±SD t(p) / F(p)

성별
남자 3.85±0.79 0.75

(.463)
1.51±0.26 1.03

(.305)
8.83±1.51 1.54

(.127)
4.16±0.66 1.89

(.061)여자 3.72±0.47 1.43±0.31 8.00±1.50 3.91±0.58

연령
≤24 3.77±0.52

1.70
(.187)

1.46±0.32
0.70
(.500)

7.93±1.52
3.57
(.031)

3.93±0.60
2.63
(.076)25-29 3.47±0.81 1.46±0.27 8.77±1.02 4.36±0.62

30≤ 3.65±0.36 1.36±0.20 8.81±1.37 3.81±0.47

간호학과
진학동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a 3.92±0.46 5.89
(.004)

a>b

1.49±0.28
3.24
(.042)

8.40±1.43
1.59
(.208)

4.00±0.55
0.32
(.724)

졸업후 취업률 높아서b 3.61±0.54 1.39±0.31 8.03±1.56 3.91±0.63
주변사람의 권유로c
(부모님, 친척, 교사 등) 3.88±0.48 1.54±0.30 7.74±1.42 3.97±0.56

간호학전공
만족도　

불만족a 3.74±0.53
2.28
(.106)

1.45±0.38 3.23
(.042)

b<c

8.13±1.41
2.21
(.114)

3.84±0.62
2.22
(.113)

보통b 3.65±0.59 1.38±0.31 7.81±1.62 3.86±0.59

만족 3.84±0.44 1.52±0.27 8.36±1.37 4.06±0.58

학업성적
3.0 미만 3.60±0.58

1.32
(.271)

1.47±0.36
0.15
(.858)

7.83±1.86
0.27
(.762)

3.69±0.71
2.10
(.126)3.0 이상 4.0 미만 3.74±0.54 1.44±0.31 8.12±1.48 4.00±0.58

4.0 이상 3.86±0.43 1.47±0.26 8.08±1.38 3.92±0.53

성격유형

내향적a 3.48±0.53 11.38
(<.001)

a<b,c

1.35±0.27 5.43
(.005)

a<b,c

7.44±1.67 9.73
(<.001)

a<b,c

3.71±0.59 8.26
(<.001)

a<b,c

외향적b 3.90±0.56 1.56±0.25 8.83±1.39 4.21±0.61

혼합적c 3.89±0.44 1.48±0.31 8.30±1.20 4.04±0.53

+Scheffè s test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Table 4. Interpersonal ability, psychosocial health, confidence in performing nursing skills,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707 .078 47.630 <.001 .105 .346 032 .763

성격유형(외향적) .498 .136 .323 3.672 <.001 -.016 .105 -.010 -.153 .879

성격유형(혼합적) .329 .105 .276 3.137 .002 -.018 .080 -.015 -.227 .821

대인관계능력 .186 .071 .165 2.616 .010

사회심리적 건강 .515 .118 .264 4.370 <.001

간호술기수행자신감 .235 .024 .596 9.912 <.001

R2 .105 .570

Adj-R2 .092 .555

R2 change amount .105 .465

F(p) 8.256(<.001) 36.599(<.001)

더미 변수(기준변수: 내향적 성격유형), Durbin-Watson=1.821, VIF=1.172-1.478, Tolerance=.861-.928

표 6. 임상수행능력의 다중회귀분석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linical performance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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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대인관계 역량이 향상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실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한 외출 자제, 고립 등으로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

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유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27]. 간호대학생들도 3년 이상의 비대

면 수업과 비대면의 일상이 계속되면서 타인의 정서를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저하되어[28] 타인과의 대

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후배나 동기, 교수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다양한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평균 1.44점(3점 만점)으로 같은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2020년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의 1.21점(3점 만점)보다 사

회심리적 건강점수가 높았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직업

상 업무에서의 사회심리적 요소, 스트레스와 안녕의 정

도를 말하는 것으로[30],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졌음

을 의미한다. 이는 COVID-19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현재 3, 4학년은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제한된 임상

현장실습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31], 최근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과 학업의 조

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건강군은 없었고, 잠재적

스트레스군(95.8%), 고위험 스트레스군(4.2%)으로 나타

나 스트레스 정도가 위험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

한 중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은 평균 8.08점(10점 만점)이었

고, 선행연구[6]의 2학년 간호대학생의 8.34점보다 낮았

다. 본 연구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

무에서 흔히 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이 침습적이고 위

험도가 높아 관찰기회는 있으나 수행기회는 적고[31],

임상실습기간이 증가하여도 간호술기를 수행하거나 관

찰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므로[32]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이 증가하기는 어

렵다. 반면 선행연구[6]는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웹기반

간호술기를 수행한 후 조사한 연구로 실제 간호술연습

을 통해 자신감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 수행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간호술기수

행자신감을 높인다면 임상수행능력도 높일 수 있을 거

라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95점(5점 만점)이었으며. 동

일한 도구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수강한 4학년 대상

으로 한 연구[24]와 동일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모델 1에서는 외향적과 혼합적 성격이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며, 설명력

은 9.2%였다. 모델 2에서는 간호술기자신감이 임상수행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대

인관계능력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50.1%였다. 간호시

뮬레이션 실습교육이 졸업 후 역량강화에 중요한 요소

이며[24]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경험을 통해 임상수행능

력이 향상되고, 간호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할 수 있으므로, 직접간호 수행의 기회를 높이고 간호

대학생의 간호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

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

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즉시 제공하

고, 반복적인 실전교육, 개별학습의 기회 제공 및 다양

한 학습전략 노출에 대한 적응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

제적 수행경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33]. 임

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를 활용한 교육과 교내실습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의 교과별 편성과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술기연습을

통해 간호술기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편의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지역대학으로 다양

한 수행경험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사회심

리적 건강,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구성의 기초자

료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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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대인관계능

력, 사회심리적 건강, 간호술기수행자신감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모델 1에서는 외향적과 혼합적 성격이 임상수행능

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며, 설명력은 9.2%였

다. 모델 2에서는 간호술기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을 가

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

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50.1%였다. 외향적이거나 혼

합적 성격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간호술기자신감

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직접간호 수행의 기회를 높이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강화되어야한다. 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간호술기자신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면 결

국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간호사로 취업되었

을 때 간호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과 교내 실

습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교과별 편성과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술기연습을 통해 간호술기수행자신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표본의 선정 시 G도 C시, P시 소재의

간호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설문지 조사가 5점 척도의 자기기입식으로 되어 실제

임상수행능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대

상자를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의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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